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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완화 뛰어난 PP복합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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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현대차 이용범 연구원ㆍ김종현 책임연구원ㆍ김석환 파트장과 에코플라스틱 이용철 팀장, 
삼성토탈 홍종수 팀장.

삼성토탈ㆍ현대자동차ㆍ에코플라스틱이 함께 개발한 `고품질 표면 특성의 폴리프

로필렌(PPㆍPolypropylene) 복합소재 적용 자동차용 내외장 부품`이 2013년 제2주

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PP는 플라스틱 중 가볍고 충격 완화 등 물성이 상당

히 우수해 범퍼나 콘솔(Consoleㆍ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부분) 등 자동차용 

내외장재에서 중ㆍ대형 부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다.  
 
삼성토탈 등은 소재적으로 분자량 분포와 고무 형상을 제어해 성형성과 충격 완화

에 더욱 우수한 PP복합소재를 개발했다. 또한 사출성형(플라스틱을 가열ㆍ융해한 

후 고압으로 금형에 넣어 압력을 유지한 채로 냉각ㆍ고화시키는 방법) 기술을 향상

시켜 다양한 디자인을 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PP복합소재는 사출성형을 할 

때 플라스틱 용융 흐름에 따라 얼룩무늬 형상(flow mark)이나 냉각한 후 표면이 움

푹 파이는 형상(sink mark)이 생기기 쉬웠다.  
 
홍종수 삼성토탈 팀장은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PP복합소재 표면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며 "약 5년간 

노력한 끝에 PP복합소재 질을 개선하고, 사출성형 조건을 최적화해 표면 특성을 

향상시키는 성과 등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PP복합소재 개발은 세 업체 간 공동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다. 삼성토탈ㆍ현대자동

차ㆍ에코플라스틱은 이번 제품 개발을 위해 초기 목표 설정부터 부품 양산 적용까

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해 개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시행착오를 최소

화하면서 조기에 상업화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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